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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악성댓글(악플)’은 인터넷 사용에 따르는 역기능적 행위로써 현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사람

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연구 대상은 초등학생 215명,

중학생 246명,고등학생 250명으로 총 711명이었으며,대부분 서울 및 수도

권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측정 도구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정의한 ‘사이버 언어폭력

유형’을 바탕으로 제작한 악성댓글 사용 경험 설문지,자아존중감 척도,한

국판 소아-청소년 불안척도(RCMAS),아동 우울 검사(CDI),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 척도(FACES-III)를 사용하였다.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남자 아동․청소년이 여자 아동․청소년보다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

하였으며,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인터넷 사

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또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고,악성댓글 사용

수준과 불안․우울 수준은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었으며,가족적응성 및 가

족응집성 수준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한편 악성댓글 사용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사이버 언어폭력,악성댓글,자아존중감,불안․우울,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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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통계청(2010)에 의하면 국내 일반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은 1994년 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상용화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2010

년 현재 81.6%에 이르고 있다.여기에 무선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접속률을

포함하여 조사한 OECD 31개국의 2009년 현재 가구별 인터넷 보급률을 살

펴보면 한국의 가구별 인터넷 보급률은 무려 95.9%에 육박하여 가장 높은

인터넷 사용률을 자랑하고 있으며,이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인터넷 이용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 환경 속에서 우리는 컴퓨터와 핸드폰,스마트폰(PDA)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한계를 극복,인터넷을 언

제 어디서나 자유자재로 다루며 편리하고 유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 이용은 텍스트와 이미지,동영상 등을 매개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현대인의 풍요로운 지

식 축적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대표하는 인쇄신문이

나 텔레비전 방송 같은 대중매체와는 달리 정보 제공자와 취득자 간의 양방

향 커뮤니케이션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의 주요 소통 방식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여

러 사람들과 정보 및 각자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폭넓은 사고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의 긍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인터넷 이용에는 긍정적인 면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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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로 명명한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전자상거래

사기,프로그램 불법복제,불법사이트 운영,개인정보침해 및 명예훼손과 같

은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댓글’이라는 짧고 쉬운 형식을 통해 개인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터넷 문화와 어우러지고 곧 ‘악성댓글’이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표현되면서 심각한 부정적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악성댓글

은 성별과 연령,직업을 불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

게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가해 행위가 텍스트로

남겨져 몇 번이고 피해자에게 반복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또한

그것이 가진 즉시성과 파급력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

글을 본다고 생각하게 만듦에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자아내고,루머가

확대․재생산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훨씬 큰 고통을 느끼게 하므로 피

해자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보다 오랜 기간 동안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Campbell,2007;서울신문,2011a).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악성댓글의 위험

성 강조와 함께 한층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성형 의혹이나 사생활에 대해 네티즌들이 작성한 악성댓글을 보고

심리적 좌절감,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조선일보,2011)고

증언하는 방송인의 사례가 종종 공개되고 있다.또한 개인적 신상과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과 인신공격 및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포로 인한 고통을 견디

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방법으로써 자살을 택한 유명 방송인의 사례가 보

도됨에 따라 악성댓글의 실태와 그로 인한 피해 확산은 현대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비단 방송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방송에서의 키 작은 남

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수많은 네티즌으로부터 악성댓

글 공격을 받고 개인 신상마저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된 여대생의 사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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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2009b)와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한 여고생이 자

신의 미니홈피에서 외모와 관련된 내용의 악성댓글을 보고 상처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례(경향신문,2007)가 대표적이다.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악성

댓글로 인하여 한동안 극심한 분노와 우울증 등으로 정서적 측면에 적잖이

손상을 입은 학생들의 상담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성댓글 사용을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의 증가는

역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나아가 국가적 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대처 방안 확립을 위하여 여러 기관 및 단체가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2007년에 일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공연한 사실 및 허위

사실의 유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을 규제해야 할 가해 행위로 규정했다.그

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을 선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처벌을 적용하고 있으며(김태진,2008),인터넷의 익명성이 공격성을 가중시

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실명제를 제한적

으로 도입하여 무차별적인 공격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수의 의견개진 기회를 제

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무수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또한 현재 실

명으로 운영되는 몇몇 게시판에서도 폭언과 욕설 등의 사이버 언어폭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법 개정 이후 이 같은 행동이

줄어들었다는 신뢰할 만한 결과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김재휘,김연정,

2004).이 외에도 개인 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이성식,2006)는 주장이 실

명제의 부작용으로써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그러므로 제도적 측면의 접

근 외에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하여 악성댓글을 포함한 사이버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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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박정원,이성흠(2010)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실

효성이 낮으며,인터넷상에서의 규제는 국제적 협력과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

이 수반될 때에만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더불어 사이버 폭력 문

제의 핵심은 네티즌들의 윤리의식,즉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 스스로의 마

음가짐과 태도에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진 네티

즌들의 건강한 인터넷 이용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인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정승민,2007).

이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도 윤리교육 시간과 정보화교육 시간,그 밖에 재

량시간을 빌어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다루는 정보

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사회적으로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적

인 의식 개선을 위한 사이버 폭력 추방 캠페인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황상민(2000)은 윤리의 문제는 기계적으로 해결되는 것

이 아니며 현실의 가치와 생활 방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제 ‘인터넷 심

리’를 이해하여 새로운 사이버 현실의 윤리와 가치를 모색하는 데 노력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또한 새로운 공간에서의 가치를 모색하기 위

해서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데,여기에는 초기

심리학의 목표였던 인간 행동의 기본 원리와 이 행동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

칙 탐색을 근간으로 하는 심리학적 접근이 주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리

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사

람들이 보이는 일탈행동 및 공격행동,특히 피해가 심각한 언어폭력을 더 이

상 방지할 수 없을 것이며 계속해서 법적 장치나 규범의 필요성만을 주장하

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황상민,2004;조아라,2009에서 재인용).

상기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해를 막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제적 측면보다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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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적 측면의 근본적인 접근이 점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외국에서는 3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이고

5명 중 1명은 가해자(Walrave,M.,Heirman,W.,2009)라는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문화권에 따라 ‘Cyberbullying'과

’ネットいじめ(넷 이지메)‘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사이버 폭력으로 설명하

고 있으며,그 유형을 분류하여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다루는 연구를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다.유형 분류에 따른 사이버 폭력의 실태를 다룬 연구는

Willard(2007),Johnson(2009),Wong-Lo,Bullock(2011),吉田(2009)등에 의

해 수행되어 왔으며,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통적인 형태의 폭력과 사이

버 폭력을 비교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Willard,2005).한편 인터넷 이용 환

경 및 개인적 특성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탐색해 본 연구도 있으며(Bauman,2007;Mesch,2009;Walrave,Heirman,

2009;山崎,原,2010;内海,2010;Dempsey,etal.,2011),사이버 폭력의 피

해 예측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와 특징을

설명한 연구 또한 수행되어 왔다(Li,2007;Dilmac,2009;寺戸,2009;原,

2011).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이버 폭력을 방

지하기 위한 예방법과 대책을 다루고 있으며,특히 학생 피해자 급증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 쟁점화 되는 과정에서 부모와 교육자,심리학자

의 역할을 다룬 연구(Campbell,2007;Willard,2007;Diamandurosetal.,

2008;Shariff,2008)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폭력의 유형 분류와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연구가 행해

지고 있으며(주리에,권석만,2001;오승희,최진식,2005;양윤재 외,2007;

성윤숙 외,2008),사이버 비행의 관점에서 사이버 폭력을 다룬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라민오,2001;한종욱,2001;전숙영 외,2005;이은선,2006;김태균,

2007;손진희,손은령,2007;심진숙,2008;이성식,2009b;박현숙,2010).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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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알아보려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성동규 외,2006;이성식,2006,2009;이정기,우형진,2010),

특히 개인이 지각한 환경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버 폭

력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재휘,김연정,2004;장미,조아미;2006,김

달환,2007;주지현,2008;조아라,2009,2010;박현숙,2010).

현대 사회와 문화는 인터넷을 제외하고서는 논할 수 없을 만큼 인터넷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이용에 동반되는 역기

능적 문제의 심각성 및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 파악과 더불어 각

학계에서 수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가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미디어적 의의와 법제

화 및 그에 따른 기술적 측면,그리고 예방을 위한 윤리 교육적 측면에 중점

을 두고 있으며,특히 사이버 언어폭력을 다룬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언어폭력 중 부정적 양상의 파급

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빈번하게 빚고 있는 악성댓글을 연구

주제로 삼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연령층은 아동부터 성인층까지

무척 폭이 넓지만 전 연령층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악성댓글을 가장 많

이 사용하고,그 중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악성댓글을 더 많이 쓴다는 결과

가 도출된 바 있다(권미애,2008).이는 조아라(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하는 바이다.한편 주요 포털의 사이버폭력 게시물에 대한 삭제건수에서 초

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는 정보통신부

의 통계 자료는 초등학생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박순미,2009).이는 초등학생의 비적응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특히 그들에 의한 사이버 폭력 행위의 원인과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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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를 연구하고자 한다.구체적으로 최

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악성댓글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악성댓글

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악성댓글 사용 기제로써 어떠한 심리적 특성

을 지니고 있으며,이는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들과 비교했

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바

탕으로 악성댓글의 사용을 줄이거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도덕적

차원 이상의 사이버윤리 교육 및 심리 치료․예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근

거 자료로써의 활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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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사이버 언어폭력

1)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

폭력의 사전적 정의는 ‘육체적 손상을 가져오고,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다.이를 바탕으로 여태까지의 폭력은 눈에 보이는 물

리적인 힘에 의해 행해지는 반사회적 행위로 설명되었으나,정보화 시대로의

진입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발생함으로써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

였다.여기서 새로이 등장한 유형의 폭력이 바로 ‘사이버 폭력’이다.사이버

폭력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 혹은 권익을 침

해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성동규 외,2006)로,피해자에게 직

접적이고 물리적인 형태의 폭력이 가해지지는 않는다.하지만 앞서 설명한

‘폭력’의 사전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측면

에서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엄연히 폭력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 폭력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그 중에서 인터넷 게시판

이나 채팅,메신저,이메일 등 언어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특정 인

물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이나 인신공격,성희롱과 같은 모욕적인 내용

의 발언을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거짓된 사실을 진실인 마냥 유포하

는 등의 공격 행위를 ‘사이버 언어폭력’이라고 한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다음의 <표 1>과 같이 내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본 연구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

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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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 용

욕설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냥 단순

히 재미로 욕설을 하는 경우

비방

/명예훼손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헐뜯는 행위.특히 연예인,정치인

등을 헐뜯는 글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도배

채팅방을 독점하는 경우.같은 내용의 욕설이나 의미 없는 글

들을 연속해서 게시하여 다른 사람이 말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것.

성적욕설

/음담패설

성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

을 주는 행위.

유언비어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을 인터넷상에 퍼뜨려 상대방을 당혹스

럽게 하고,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

<표 1>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6)

2)사이버 언어폭력의 실태

최근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인터넷 매체에서는 연일 사이버 언어폭력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이는 소식을 접하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폭력 행위의 감소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건설적이다.

인터넷 이용에 따른 역기능적 측면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심각성 인식

수준을 조사한 통계 결과는 이미 여럿 발표된 바 있다.2007년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

는 역기능의 심각성에 대한 중복응답 설문 결과 ‘욕설,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이버폭력’(84.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심각한 유형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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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폭력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28.0%),‘언어폭력 등 모욕’(27.4%),‘명예훼

손’(25.6%)의 순으로 나타났다.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인 2010년 인터넷이

용실태조사에서는 26.4%(중복응답)의 사람들이 인터넷 이용 시 생기는 불편

사항으로 난무하는 악성댓글과 욕설 등 익명성의 악용을 꼽았으며,인터넷에

서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쉽게 생성되고 확산된다고 한 응답률

이 62.1%(중복응답)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통계자료에 의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사이버폭력 신고․심의현황 및 사이버범죄현황‘자료

는 명예훼손․욕설 사용 등의 사이버 폭력이 신고 건수만 2004년 3,141건에

서 2007년 4만 6,72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욕설로 인한 사이버 폭력은

2004년 1,066건에서 2007년 4만 33건으로 3년간 15배가량 폭증했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세계일보,2008).이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과는 달리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추

세이며,전반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실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인터

넷에서 행해지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자기인식은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예

증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 결과를 단지 폭력 행위의 증가세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추후 범죄 행위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아동․청소년 비행의

관점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을 설명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인터넷 가상공

간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사이버 비행 유형 중 성비행과 폭력비

행은 각각 성적인 내용의 음란한 대화 행위와 욕설․비방 등의 폭언 행위를

포함한다(라민오,2001).또한 내용 유형에 따라 분류한 사이버 비행 행위 중

‘사이버 성폭력 및 사이버 스토킹’과 ‘유언비어와 언어폭력’은 각각 인터넷

게시판 상의 글 게시를 통해 상대방을 성희롱하거나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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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상대방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과 비방,욕설 및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포함하며(심진숙,2008),이는 곧 앞서 살펴본 사이버 언어

폭력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렇듯 범죄 행위로도 설명

될 수 있는 사이버 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 사이버 폭력이

범죄 행위라는 데 대한 낮은 인식률로 인한 가해 및 피해의 증가 현상(경찰

청,2010;공감코리아,2010)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는 학업 집중과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알코

올 사용과 흡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낮은 자아존중감,우울․분노,스트레

스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동안 심리적,정신적 측면에서 심각한 수

준의 고통을 주고 있으며(장미,조아미,2006;Paulson,2003;Mesch,2009),

심지어 자살과 살인 등의 보복을 야기하기도 한다(경향신문,2007;중앙일보,

2011;Brownetal.,2006;吉田.2009;山崎,原,2010).

따라서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볼 때 사이버 언어폭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

니며,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

황임을 알 수 있다.

3)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원인

사이버 언어폭력의 실태를 파악한 학자들은 심각성 및 그로 인한 폐해를

깨닫고 이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

정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 원인을 다각도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관점에 따라서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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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흡한 정책과 제도

사이버 언어폭력 중 악성댓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본 정승민(2007)

은 악성댓글의 형성 원인을 묻는 설문에서 전체 100% 중 ‘법제도의 미흡’과

‘관련 기관의 단속 미흡’이 각각 8.5%와 8.1%의 응답률을 차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비교적 큰 수치는 아니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도 법제적 측

면에서 마련된 제도가 아직 미흡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 언어폭

력을 포함,사이버 폭력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폭

력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시정요구에 대한 추후 조치결과를 확인할 길이 없어 사이버

폭력 및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세계일보,2008).

한편 국가 사법기관에서는 2007년 일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적으로 급속

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악의적 사이버표현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김태진,

2008).그러나 개인의 가치관,윤리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내용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추상적 법규범

을 통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규범 개념의 모호성,추상성,포괄성으로 말

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박정원,이성흠,2010),나아가 발언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는 등 찬반 논란

또한 팽팽한 상황이다.

(2)인터넷 공간의 구조적 시스템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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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누군지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고,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공격적인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이버 언어폭력의 특성과 원인으로써 가장 많이 지목

되는 ‘익명성’이 바로 위 문제의 시발점이다(정승민,2007;황지영,2008;이

성식,2005,2006,2009a).익명의 상황에서는 공적 자아의식과 사적 자아의

식 및 통제력이 낮아짐으로써 충동적인 성향을 띠고 이는 곧 사이버 언어폭

력을 유발한다(이성식,2004a).또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의 존재로서의

이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비인격화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표정이나 제스처 등 사회적 맥락의

정보가 한정되어 자기중심적이고 낮은 통제력을 보이고(Sproull& Kiesler,

1986;Joinson,2003;황지영,2008에서 재인용),의사소통과정에서 의견이 왜

곡되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대

시킬 수 있다.

인터넷 관리자의 입장에서 원인을 탐색한 연구도 있다.이성식(2009a)은

포털 인터넷 사업자나 중간관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선정적이

고 폭력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배치하거나,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

고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인터넷 게임의 경우 난무하는 욕설을 막기 위해 금칙어를 설정하여

아예 작성이 되지 않도록 막거나 'XX'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시스템

을 구축했지만 욕설은 다른 단어 표현으로 얼마든지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

다.한편 현재 몇몇 포털들은 댓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율적 규제를 위하

여 악성댓글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일정 횟수 이상의 신고를 받으면 그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포

털 내에서 자체적으로 질서 있는 인터넷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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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으나,여전히 신고 및 블라인드 처리되어있지 않은 불쾌한 내용

의 글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건강한 인터

넷 분위기 조성 운동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댓글 시스템에서 일부 유명 포털사이트에서는 글을 읽거나

작성하려면 로그인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댓글 란을 바로 눈에 띄지 않게

접어두어 접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악성댓글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

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그러나 로그인 후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생

각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한 편의 독자적인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나

가면서 짤막하게 한 마디씩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책임의식의 부재를 조

장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조아라,2009).

(3)사회적 집단성의 발현

사회적 요인의 관점에서 본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으로는 ‘집단성’을 들

수 있다.황상민(2000)은 사이버 집단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을 동조 행

동,집단 사고,집단 극화로 설명하고 있다.여기서 ‘동조 행동’은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집단의 압력과 행동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가치 및 정체성과

는 상관없이 집단의 행동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동조행동의 단적인 예는

SNS(SocialNetworkService)의 정보 공유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대표

적 SNS인 트위터는 다른 사람이 언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Retweet(리트윗,

RT)'기능을 이용하여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있는데,리트윗의

기능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자는 데서 시작했음을 바탕으로

리트윗 된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는 또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

각을 가지게 한다.그러나 이는 정보의 중요성과 사실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정보의 확대 재생산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인다.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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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들도 인터넷,특히 SNS상에서는 별 고민

없이 인터넷 집단을 모방하고 행동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며,이런 행동은

남을 매도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릴 때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띈다(서울신문b,2011).

한편 인터넷 상으로 정치인이나 방송인 등 공인들을 다루거나 이슈가 되

고 있는 특정 사안의 뉴스에 게시된 댓글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생각들이 모

여 주축이 되는 논조를 생성,이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이 한 방향으로 흘러

가고,이와 동시에 그 흐름에 반대되는 의견은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무시당

하거나 조롱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러다보니 자연히 특정 관점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게 되고,다수가 그렇다고 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압

력이 무의식적으로 가해지게 된다.이는 집단 의사 결정 과정에서 존재하는

동조 압력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에 도달하

는 현상으로 ‘집단 사고’라고 한다.실제로 정일권,김영석(2006)은 온라인 뉴

스 댓글을 접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댓글 읽기가 개인의 의견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댓글에 드러난 의견분포가 여론동향과 일치한다고

믿을수록 댓글을 읽는 행위가 개인 의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을 증명

하였다.마지막으로 ‘집단 극화’는 집단 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

정 집단에서 공유하는 가치관과 사상 등이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지받으면서 점차 강화되고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익명성과 놀라운 파급력 및 전달성을 특성으로 가진 사이버 공간

과 집단 동조,집단 사고,집단 극화의 세 가지 현상이 어우러지면서 집단성

의 효과가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으로써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물

론 세 가지 현상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

우도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와 타인에 대한 공격 행위 등의 비적응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상당하며,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 또한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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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이므로 사이버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원인 탐색에는 집단성의 특성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4)윤리의식의 결여

성동규 외(2006)는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인터넷 윤리의식이나 정보통신윤

리의 수준이 사이버 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보았으며,윤리의식이 강할

수록 사이버 폭력의 가해는 감소하고 약할수록 가해 행위 후 느끼는 죄책감

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성식(2006)은 사이버 언어폭

력을 자주 접하면 학습과정을 통해 폭력 행위를 용인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차별접촉이론을 근거로 그러한 태도 요인이 곧 범죄의 원인이 되듯이,개인

이 내면화한 친(親)언어폭력적인 태도요인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주요인으로

써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더구나 사이버 공간은 가상적 공간이라는 인식

과 더불어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실재감의 부족으

로 상대의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언어폭력이 나쁘지

않은 행동으로 믿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 및 증가 현상 뒤에는 언어폭력 또한 범죄 행위라는 데 대한 인터넷 이

용자들의 매우 낮은 인식률이 피해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윤리의식 결여를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법을 통한 강제보다는 윤리교육이 우선되어

야 함을 주장한 연구도 여럿 존재한다.

(5)개인적 성향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으로 행위 동기에 대한 개인적 성향을 살펴본 최

근의 연구들을 보면 이성식(2006)은 단순한 재미 추구,열등감 해소와 자기

과시,일상에서 비롯된 긴장 표출과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사이버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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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한다고 주장하였다.이외에도 조아라(2009)등이 사이버 언어폭력

및 악성댓글을 다룬 여러 연구에서 폭력 행위의 이유를 물었을 때 재미 추

구와 스트레스 해소 등을 포함한 비슷한 내용의 응답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

은 앞서 언급한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공격성에서 찾아본 연구도 진행되

어 왔다.우선 Suler는 인터넷의 속성 자체가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표현할 가능성을 높이고,이는 다양한 압력과 공격적 충동을 적절히 표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그들의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

용하기에 적합하다며(조아라,2009),공격성에 의해 양산되는 문제와 인터넷

공간의 관계를 다루었다.한훈희(2005)는 ‘인간들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이 좌절되거나,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차단되었을 때 공격충

동을 갖게 되고,이 공격충동은 욕구좌절을 일으키게 만든 대상을 향한 공격

행동으로 표현된다(이해춘,2004)'는 개념의 좌절-공격 가설 하에 진행한 온

라인 게임에서의 좌절경험에 의한 공격성 연구에서 좌절감이 피험자의 공격

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예측변인임을 입증하였다.이에 다른 여러 학자들

도 인터넷 공간과 공격성 사이의 관계 및 그에 따른 문제 양상에 많은 관심

을 가지기 시작했고,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의 발

생에 있어 공격성과 그에 따른 탈억제현상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과 공격을 유발하는 대상

에 대한 적대적 행위 및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스트

레스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성이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

의 원인 중 하나임을 설명하였다(성동규 외,2006;정승민,2007;주지현,

2007;권미애,2008;황지영,2008;조아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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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성댓글

1)악성댓글의 개념

‘댓글(리플라이,리플)’은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들에 의해 표현된 글과 그

림,사진,동영상 등을 본 다른 이용자들이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말한다.보통 인터넷 뉴스 기사 아래

별도로 마련된 댓글 작성 공간이나 이용자들 간에 다양한 정보나 의견을 교

환하는 게시판,개인 미니홈피나 블로그,SNS를 통해 작성되며,일반적으로

글의 길이 제한은 없지만 대개 한 두 줄 분량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다.

댓글은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자

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거듭나

고 있다.특히 특정 집단의 이득과 관련 없는 일반인이 정보를 제공하고,거

대 미디어에서는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주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여 여론화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가 주장을 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김달환,2007).즉 댓글은 시민 집단의 능동적인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

고 있다.또한 댓글을 통해 이용자 간에 칭찬과 격려를 나눔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심리적 위로와

안정을 얻었다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칭찬과 위로,격려와 도

움이 될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댓글을 착한 리플,이른바 ‘선플’이라고 하며

최근 캠페인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체 의식개선을 바탕으로 그 개념과 긍

정적 효과가 널리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선플’보다도 부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악플’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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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수행되고 있다.‘악플(‘악성리플’의 줄임말)’은 ‘악성댓글’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로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유홍식(2010)은 내용 상

조롱·욕설,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모욕·인신공격,공갈,명예훼손 등의 요소

를 포함하는 댓글을 악성댓글이라고 보았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악성댓글

을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 게시자 또는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게시하는 글을 의미한다고 했으며(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이

성식,2009에서 재인용),성윤숙 외(2008)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온 개인

의견이나 뉴스,자료 등에 악의적인 욕설이나 비방 댓글을 다는 것을 일컫는

다고 했다.이처럼 악성댓글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다룬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과 종합하여,인

터넷 공간에 표현된 타인의 의견에 욕설,악의적 비방과 조롱,모욕·인신공

격,협박의 내용을 담아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공격하는 짤막한 형

식의 글을 악성댓글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악성댓글의 실태와 영향

한때 국민여배우로 여겨졌던 여성 탤런트는 생전 인터뷰에서 “인터넷 댓

글이 무섭다.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동아일보,

2008).평소 우울증세가 있었던 그는 끊임없는 악성댓글과 루머 및 개인적

상황 등으로 인해 2008년에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이 사건은 국민들

에게 충격과 함께 악성댓글의 문제양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

분했다.정부는 이를 계기로 2009년 4월,실명제 확립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반반이지만 이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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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자주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악성댓

글로 인한 피해 실태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위험성과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매체의 꾸준한 보도에도 불구하고 악성댓글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사채와 관련한 악성댓글과 루머로 고통 받다가 자살한 남성 탤런트와

유명 개그우먼이었지만 사생활 및 처신의 이유로 역시 악성댓글에 시달려

한동안 사회 활동에서 철수했던 그의 부인의 사례는 급기야 포털 내부적으

로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서비스를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악성댓글의 폐해

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한 스포츠 아나운서의 자살을

예로 들 수 있다.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했던 스포츠

선수와의 열애 사실과 그에 따른 고통,그리고 자살 예고가 오히려 논란과

함께 ‘그냥 죽지 그랬냐’는 식의 수많은 악성댓글 공격을 초래하자 그는 결

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동아일보,2011).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로 상대 스포츠선수에게마저 수많은 악성댓글이 가해져 다른 피해가 발

생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한동안 귀추가 주목받기도 했다.한편 뮤지컬배우로

전업한 여가수는 한참 인기를 구가하던 텔레비전 음악 프로그램의 출연과

더불어 사생활 문제로 인하여 욕설과 인격모독조의 조롱이 담긴 악성댓글

공격을 받았으며,담당 PD와의 ‘관계’에 대한 허위 루머가 나돌아 곤혹을 겪

기도 하였다(조선일보,2011).그밖에 성형과 작품 표절시비 등으로 ‘자살하

라’는 내용의 악성댓글을 받고 우울 증세를 겪은 방송인이 많음을 여러 인터

넷 뉴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최근에는 특정 방송인에 대한 허위소문

유포와 악성댓글 사용을 선동하는 ‘○○○닷컴’이라는 형식의 홈페이지가 우

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서 악성댓글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 사안으로 떠오

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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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발생은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다.다이어

트로 몰라보게 달라진 한 여학생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달린 인신 공격적 악

성댓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악성댓글로 인한 일반인

의 피해 사례로 매번 언급되고 있다.키가 작은 남자들을 ‘루저’라고 표현한

여대생은 그 사건 이후로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신상정보가 유출되고,시시

콜콜한 사생활까지 인터넷에 공개되었으며 악성댓글을 통해 욕설과 모욕,협

박 등 온갖 공격적인 언어폭력을 당한바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

은 그 발언이 알려진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인터넷에는 그의

근황을 묻는 질문과 함께 ‘인턴에서 해고됐다’는 식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

는 사생활이 떠돌고 있으며,여전히 그 사건을 두고 공격적인 언행을 구사하

는 네티즌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또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이

었던 김상병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미니홈피를 통해 신상정보가 유출되었

고,심지어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사진이 범인이라고 지목되어

인터넷에 게시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많은 악성댓글을 받기도 하였다.이에

이들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죽고 싶다’고까지 말했지만(조선닷컴,2011),정신

적 피해만 고스란히 안은 채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되었다.이외에도 일반

인의 피해 사례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신고 되지 않았거나 여론

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는 무수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성댓글의 대처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써 악성댓글의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2009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포털과 언론사,UCC사이트에서 작성된 악성댓

글 분석 과정을 거쳐 공개된 사이버 폭력지수에 의하면 전체 댓글의 11.9%

가 악성댓글이라고 하였다.이는 무려 10개의 댓글 중 적어도 1개는 타인에

대한 조롱과 모욕,욕설 등의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며,여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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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게시판에서 하루에 작성되는 댓글 전체 개수를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악성댓글이 작성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또한 악성댓글을 유형별

로 나누어 보았을 때 욕설이 3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조롱과

비난이 각각 28.1%,26.9%로 악성댓글의 대부분을 나타내었다.같은 해 동아

일보(2009a)에서 댓글 32만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댓글 조사 결과도

전체 댓글의 14.3%가 악성댓글로 판별되었으며,욕설과 협박 내용의 악성댓

글이 65.3%로 사이버 폭력지수 연구에서 발표한 바와 결과가 같아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악성댓글 사용 실태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

고 있는 바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악성댓글 사용 실태의 위험성은 일부 소수

의 사람들에 의해 많은 악성댓글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악성

댓글을 단 사람 가운데 상위 5%가 점유율 44.2%를 차지했으며,지난해 10월

5일 네이버에 오른 ‘상습악질 인터넷 악플러 구속 수사’라는 기사에는 모두

177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35.6%가 악성댓글이었고 이 가운데 상위 5%가

생산한 악성댓글은 무려 63.8%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성별을 불문하고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룰 줄

아는 모든 연령층이 악성댓글을 사용하고 있으며,특히 아직 사회적 판단이

미숙한 만3-9세의 아동 중 무려 2,920,000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

계 결과(한국인터넷진흥원,2010)는 미처 조사되지 않은 어린 잠재적 악성댓

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함을 짐작하게 하여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협박·공갈,사이버 스토

킹 등의 인신공격 성격을 띠는 사이버 폭력 범죄자는 2007년 현재 하루 평

균 20건씩 검거되고 있다(서울신문,2011a).악성댓글로 인한 피해가 연간 증

가 추세임을 고려했을 때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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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성댓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모든 학문 분야를 통틀어 사이버 언어폭력과 악성댓글을 다룬 연구는 수

적으로도 부족할뿐더러 내용면에서도 아직 제한적이다.지금까지 사이버 언

어폭력과 악성댓글을 주제로 삼은 연구는 규제를 위한 법제화 및 기술적 장

치 도입이나 미디어를 포함한 사회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본 것이 대부

분이다.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본 사이버 언어폭력,혹은 악성댓글에 대한 연

구는 그 수가 매우 적으나,행위 유형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개념인 ‘사이

버 비행’의 관점에서 이를 다룬 연구가 수행 되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

과를 보고한 바 있다.

라민오(2001),전숙영 외(2005),손진희,손은령(2007)등은 사이버 비행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를 시도해왔으며,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

독 증상과 사이버 비행 경험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발

표하였다.특히 전숙영 외(2005)와 손진희,손은령(2007)은 인터넷 중독과 더

불어 가정환경 변인과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의 상관을 확인했으며,한종욱

(2001)과 심진숙(2008)은 가족응집력을 포함한 가족 유대관계 및 애착의 수

준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을 파악하고 이를 사이버 비행을 예

측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보았다.한편 개인의 심리적 성향과 사

이버 비행의 관계를 다뤄 두 요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김태균(2007)은 우울,폭력성 및 낮은 자존감의 개인위험요인과 비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이성식(2009)은 초등학생의 사이버 비행에 있어 일반

부모․친구와의 갈등 등을 포함한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인터넷 사용

시간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위 선행연구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이버 폭력

및 범죄 행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심리적 특성과 사이버 언어폭력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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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발생

원인 및 악성댓글의 통제변인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향’을 살펴본 연구가 시

도되어 왔으며,이를 통해 본격적인 악성댓글 연구의 물꼬를 트고 있다.성

동규 외(2006),이성식(2006,2009),이정기,우형진(2010)은 사이버 폭력의 유

발요인으로써 개인의 의식과 피해 경험,성향을 변인으로 사이버 언어폭력과

의 관계를 탐색해 보았으며,김재휘,김연정(2004),권미애(2008),주지현

(2008),조아라(2009,2010),박현숙(2010)은 개인이 지각한 환경적 특성(컴퓨

터 이용 정도,부모의 양육태도,부모-자녀 간 유대 관계 등)과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공격성,충동성)이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

을 분석함으로써 폭력 행위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 방안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연구에서 역설하였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 이용에 따른 역기능적 문제 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언어폭력,즉 악성댓글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사이버 언어폭

력의 개념을 기저에 둔 ‘악성댓글’을 중심으로,인터넷 공간에서 언어적 형태

로 이루어지는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

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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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1)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

구의 주제가 되어왔다.이러한 관심은 자아존중감이 인간행동의 중요한 기본

동기이고 정신 건강 및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최해림,1999).

자아존중감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

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Rosenberg(1985)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

이 지각한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정도라고 설명하였으며,

Coopersmith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

써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자신이 유능하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보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조윤주,2003).또한 Brown과

Mankowski(1993)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보고 자아

존중감의 차이는 개인들이 일상적인 생활 사건들을 직면할 때 그 결정의 방

향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양현정,2002).

학계에서는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애정

과 많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신을 좋아하고 수용 및 존

중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낀다.또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자아존

중감이 낮은 사람은 분노를 자주 느끼고 쉽게 짜증을 내며 주변 상황과 갈

등을 자주 경험하는 모습을 보인다(Rosenberg,1985).이러한 특징을 바탕으

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긍정적 자아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외부 자극을 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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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스스로를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더 높은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는 결과가 주장된 바 있다(Toch,1993;

Vogel& Brown,1983;김한주,2010에서 재인용).

이는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다룬 다른 연구에서도 지지되는 것으

로,서민재(2009)는 공격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다른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

성을 표출하는 경향인 전위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두 변인 사이에 부적 상관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또한 김한주(2010)는 자

아존중감과 공격성의 상관을 살펴본 자신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높

은 우회적 공격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으며,이는 낮은 자아존

중감과 공격성의 유의미한 관계를 도출한 기존 연구들(Donnellan etal.,

2005;Paulhus,Robins,Trzesniewski,& Tracy,2004;Smalley & Stake,

1996)과도 일치한다고 보았다.따라서 사이버 언어폭력이 개인의 공격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낮은 자아존중감 또한

사이버 언어폭력,즉 악성댓글 사용 정도와 부적인 상관을 이루어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연구자들은 공격성을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일탈․비행과 자아

존중감의 관계를 탐색하기 시작하였다.일례로 일상생활에서 주목받지 못하

거나 성취부족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청소년은 폭력

등의 행위로 열등감을 해소하고 주목받으려는 경향이 있다(Kaplan,1980).

이와 유사하게 방영자(1997)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서 공격성,

신체적 능력,대담성 등을 행함으로써 사회에서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

는 경향이 있으며,비행을 평가 절하된 자신의 적응적,방어적 반응으로 이

용한다고 하였다.또한 허정강(2007)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일탈행동 사이에 부적 상관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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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학업 성취도,진로 결정능력,대인

관계,가정환경,부정적 사고 등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 및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때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새로운 양상의 역기능

적 문제 행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문제 행동의 발현 및 증가 현상이 사

회에 만연하게 되자 이러한 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 연구 또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그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일탈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인터넷 중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대한 연구이다(김재휘,김지호,2002).Young은 인터넷 중독자 중 상당수가

만성적인 낮은 자존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으며(Young,1999a;위지희,채규

만,2004에서 재인용),국내에서는 김종범(1999)과 위지희,채규만(2004),황

정미(2004)등이 인터넷 중독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더 낮은 자아존중감

을 보인다고 검증한 바 있다.또한 사이버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상관 연구에

서 Johnson(2009)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

고 하였으며,송창헌(2007)역시 사이버 일탈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의 자

아존중감 수준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그러므로 사이버 폭력 중 하나의

유형인 사이버 언어폭력,즉 악성댓글의 사용에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이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불안과 우울

불안과 우울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 행동을 설명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

을 정도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심리적 특성이다.현대인이라면 정도 차는 있

을지언정 누구나 겪고 있는 질환인 불안과 우울은 일상에서 일반적이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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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그 부정적 효과가 굉장히 큰 심리적 부적응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불안’이란 기대되거나 임박한 위협에 대한 표시이며 가장 공통적이고 보

편적이면서도 영구히 지속되어 온 인간의 반응으로,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청소년기에도 흔히 나타나는 감정 상태이다(최진숙,조수철,1990).김희은

(2002)은 불안이 낮을 때에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반대로 불

안이 높을 때에는 대인관계 두려움이나 일상적인 문제 장면에서 부적절한

행동,비합리적인 의사결정,작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인한 수면 곤

란,피로감,놀람 등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한편 ‘우울’은 앞서 언급했듯

이 건강한 사람들도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감기와도 같은 흔한 정신적 질환

이나,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며 자살에 이르게도 한다는 점에서 치명적

인 심리적 장애이기도 하다.Beck(1976)은 우울을 지각,판단,기억,인지,사

고,태도 등에서부터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마음 상태라고 했으며,우울은 피곤함과 수면부족,과식 혹은 식

욕상실,무기력감,주의집중력 감소,사회적 철회,흥미 상실과 활동 감소,미

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을 주요 특징

으로 가진다.최근에는 우울의 발생 시점과 관련,젊은 세대가 그 전 세대보

다 더 높은 우울증 빈도를 나타내고 우울을 앓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Burke& Regier,1996;

이은선,2006에서 재인용).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우울은 정서적 억압

등의 내현적 문제와 바깥으로 표출되는 외현적 문제 증상 발현을 바탕으로

이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김정미,2010).

이때 불안과 우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써 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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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을 문제 행동의 측면 중 공격성과 더불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먼저 불안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파괴적 행동이나 악의를 품은 발언 등 상대방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형태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김지연,2007).심리학적 관점에서 비행의 원

인을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대부분이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비행 청소년들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안정을 얻기

위하여 반항적 행동이나 파괴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홍승혜,1999).또

한 인터넷 문제행동과 불안을 연관 지었을 때 인터넷 중독군에서 중독 정도

가 심할수록 불안이 높다는 결과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정경란,2001;

이혜린,2008에서 재인용),인터넷 게임 중독군에서도 고위험군,잠재위험군,

일반적군 순으로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불안이 높다는 결과가 증명된 바 있

다(권순희,2010).

한편 우울과 공격성 간에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서민재

(2009)는 공격 유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공격 행위를 가하는 전위 공

격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자기초점적 사고(self-focusedthought),

즉 반추와 같이 유발 사건을 경험한 뒤 곧바로 반응을 하기 보다는 많은 내

적 작업 후에 부적절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인데(Milleretal.,2003),자신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정신건강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

고 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높은 전위 공격성 집단에서 우울이 더 높게 나타

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울과 공격성을 다룬 연구 중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를 다룬

Espelage와 Swearer(2003)는 학교 폭력 연구에서 우울이 오로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며,Austin& Joseph(1996)과 Slee(1995)의 말을 빌려 또래를 괴

롭힌 남녀 가해 학생들에게서도 임상적으로 상승된 우울 수준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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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했다.나아가 가해와 피해 모두 경험한 학생의 경후 가해만을 경험한

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의 우울을 가졌다고 주장했다.또한 우울은 불안과 마

찬가지로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양상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높은 우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정경란,2001;조춘범ㆍ송아영ㆍ이순호,2007;Gunn,1988;Young,

1999;Young& Rogers,1998;이혜린,2008재인용)이 다수 있는데,이혜린

(2008)은 우울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기 및 자존감 저하,거절에 대한 두려

움 등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넷 공

간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에게서

도 해당되며,정호선과 박경(2009)의 연구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 일탈행동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높은 우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실제로 이성식

(2004b)은 연구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에 우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실제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격 및 폭력 행위가 모두

불안 및 우울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살

펴보고자 하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사용 경험도 불안 및 우울과 유의한 관계

성을 띌 것이라는 데 대한 근거로 사료되며,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악성댓글의 사용 경험과 불안․우울의 부정적 정서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3)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변영인(1999)은 청소년기는 그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진정한 자아를 탐

색해 나가는 시기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정서적 혼란을 겪는다고 하였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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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 때문에 건강한 개인과 가족관계를 위해 가족생활 발달단계상 가족 기

능의 점검과 가정 내에서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며,가족응집

성과 가족적응성 척도가 가족 체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변인이라

고 하였다.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즉 가족원

간의 친밀감과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로 가족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Olson등(1985)은 응집성이 적절한 수준일 때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착

의 정도가 개인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면서 효율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고,

개인의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이상준,2003).한편 가족

적응성은 상황적,발달적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가족

이 규칙을 세워서 유지하고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가족 체계 내 능력을 의

미하는데,안정과 변화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 체계의 힘을 나타

내는 자기 주장성,통제나 훈육방식,역할관계 및 가족관계 등이 그 지표가

된다(김희연,2006).처음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개념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두 요인이 중간 정도의 수준일 때 가족 기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그러나 추후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기능이 효과적․긍정적이

라는 결과를 발표했으며(Olson,Lavee,1991),이는 최근의 연구에서 더욱 힘

을 얻고 있다.

현재 학술연구논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대한

연구논문을 검색해보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모의 양육태도,학

교생활 적응과 진로결정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점차 개인의 정서 및 공격성,반사회적 성

향 등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응집성․적응성 수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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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을 바탕으로 한 또래 관계에서의 폭력 행위,

인터넷 공간에서의 타인을 향한 공격 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오랜

시간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온 상황에서 공격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

서의 설명이 요구되었고,이에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 서로에게 중요한 의

미를 부여하는 가족 내에서 관찰되는 기능적 특성들이 연구 주제로 각광받

기 시작하였다.이와 관련하여 공격성과 가족 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청

소년의 일반적인 공격 행동과 가족응집력의 결여 사이의 관련성에 상당히

지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Gorman-Smith,Tolan,Zelli,& Huesmann,

1996;Espelage,Swearer,2003에서 재인용).Bowers등(1994)과 Jester등

(2005)은 가족응집력의 결여,또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낮은 수준의 지지와

애정,공유된 활동이 아동의 높은 공격성을 예측한다고 주장하였다(Yu,

Gamble,2008).Espelage와 Swearer(2003)는 가정 내에서 폭력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공격 행위를 기능적 수단으로써 중시 여기는 갈등이 많은

가족에게는 폭력 행위의 유용함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아동이 있을 가능성

이 크다고 하였다.이는 공격성에 있어 인지적 영향력을 강조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공격성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사회학습 이론에 의

하면 공격 행동은 부모나 또래 친구에 대한 모방 또는 다른 매체로부터의

모델로부터 관찰 학습되고,이와 같은 모델링 과정 뿐 아니라 보상과 처벌

체계에 의해서 공격 행동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허순향,

2005).한편 국내에서는 김영희 등(2008)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낮은 가족응집성이 가족관계와 우울

및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라는 바를 검증했으며,정안숙(2003)

은 갈등이 적은 가정과 지지적-활동적인 가정처럼 스트레스가 적고 가족이

응집적이며 가족 간의 공유 활동이 많을수록 아동의 공격성,그리고 비행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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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가족 기능과 공격성 및 폭력을 포함한 비행 행동에 대한 관심 속

에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 행동과 가족 기능의 관계를 살펴보

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손진희,손은령(2007)은 부모-자녀관계가 긍정

적일수록 인터넷관련 비행은 낮아진다고 했으며,이성식(2008)은 부모와의

유대가 낮은 청소년이 악성댓글 가해 경험이 많고,동 저자의 2009년 연구에

서 부모와 긴장 및 갈등관계에 있는 청소년이 잦은 악성댓글을 경험함을 재

차 확인한 바 있다.寺戸(2009)역시 사이버 폭력(ネットいじめ,넷이지메)

가해 경험과 부모-자녀 간의 관계,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신뢰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가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낮은 유

대관계와 신뢰도를 가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도 가족응집

성․가족적응성이 타인에 대한 공격 행위인 악성댓글의 사용과 유의미한 관

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

에 따라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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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 문제 및 가설

앞서 연구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악

성댓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용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다.나아가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그에 따른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연구문제 1.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용 실태(인터넷 사용 시간,악성댓글 사용 빈도,작성한 악성댓글의 내용,

악성댓글 사용 공간,악성댓글 사용 이유,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여부

와 당시 정서 상태 및 대처 행동)는 어떠한가?

가설 1-1.남자 아동․청소년이 여자 아동․청소년보다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1-2.재학 연령이 낮을수록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가설 1-3.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가설 1-4.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또한

많을 것이다.

연구문제 2.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수준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자아존중감,우울․불안,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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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1.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은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2.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불안은 정

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3.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은 정

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4.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은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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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재학 중인 아동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

학 중인 청소년까지 남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

다.설문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연구 대상의 솔직한 응답을 위해 온라인과 오

프라인 상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온라인의 경우,웹에서 이루어지는 설문

방식을 사용하여 카페와 클럽,커뮤니티 웹사이트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위에 제시한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다.한

편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설문조사는 초등․중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거나 충분한 설문 요지 전달 후에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지의 배부와 수거를 부탁함으로써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된 문항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

인 설문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은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2.측정 도구

1)악성댓글 사용 경험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타 척도와는 달리 전문가에 의해 표준화 된 ‘악성댓

글 사용 경험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악성댓글을 다룬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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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선행 연구에서도 악성댓글의 사용 경험과 관련,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직

접 만든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되,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새로이 추가하여 직접 설문지를

제작하였다.제작한 설문지는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 전 소수를 대상으로 실

시하여 그 신뢰도를 검증한 뒤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포함한 질문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더불어 최근 3개월 동안의

응답자의 인터넷 사용 시간,악성댓글 사용 경험 여부와 횟수,주요 악성댓

글 사용 매체(인터넷 게시판,채팅 및 메신저,이메일 등)이다.또한 정보통

신윤리위원회(2002)에서 분류한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과 본 연구에서 정의

한 악성댓글의 개념을 바탕으로 각 가해 유형(욕설,비방/비하/명예훼손,허

위사실 및 유언비어 유포,인신공격/협박/위협,게시판 도배,성희롱)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정도를 살펴보았다.특히 ‘악성댓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

해하지 못해 실제 학생들이 스스로의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보고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악성댓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설문 진행에 필

요한 이해를 도왔다.설문지의 Cronbach'sα는 .83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악성댓글 사용 경험을 묻는 문항 외에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이유,악

성댓글로 인한 피해 여부 및 피해를 겪었을 때의 정서 상태와 대처 행동을

묻는 질문을 포함시켜 악성댓글 사용 수준과의 관계 또한 살펴보았다.

2)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Self-Esteem Scale)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이 지각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개발 이래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 그 신

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어 왔다.여러 학자들이 Rosenberg의 척도를 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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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하였으나,본 연구에서는 어주경(1998)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

하였다.척도는 총 10문항으로,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문항

5개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항은

‘정말 아니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식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3번과 5번,8번,9번,10번은 역채점한다.획득하는 점수가 높을수록 응

답자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며,본 연구에서의

Cronbach'sα는 .83으로 나타났다.

3)소아·청소년 불안척도(RevisedChildren'sManifestAnxietyScale:

RCMAS)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

국판 소아-청소년 불안척도(Revised Children's ManifestAnxiety Scale:

RCMAS)를 사용하였다.

RCMAS는 Taylor가 1951년에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발현 불안 측정도

구(manifestanxiety scale)를 전신으로 한다.발현 불안은 일종의 기질적

(temperament)인 성격의 불안으로,일생동안 유지되는 불안의 유형인 특성

불안(traitanxiety)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차원에서 연구되었다(최진숙,조수

철, 1990) 이를 바탕으로 Castenada 등(1956)이 아동용 척도(Child's

ManifestAnxietyScale:CMAS)를 개발하였으며,1978년에 Reynolds등이

이론적인 측면을 수정 및 보완하여 만든 것이 바로 RCMAS이다.

국내에서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에 의해 번안되어 타당화되고 문화적 차

이에 따른 결과가 논의된 바 있으나,그 후 Perrin& Last가 RCMAS가 주

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및 주요 우울장애(MDD)와 중첩된다고 밝

혀 불안구성에 대한 새로운 요인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김진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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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에서 박혜연 외(2005)여러 학자들이 새롭게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37개의 문항 중 9개

의 허구문항을 제외한 2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척도의 각 문항은 응답자가 ‘예(1점)’,‘아니오(0점)’의 두 가지 항목으로 대

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α는 .86으로 측정되었다.

4)아동 우울 검사(Child'sDepressionInventory:CDI)

아동 우울 검사(Child'sDepressionInventory:CDI)는 성인용 우울 척도

(BDI)의 아동용 수정판으로 Kovacs(1985)에 의해 개발되었다.한국판으로는

조수철,이영식(1990)이 번안 및 표준화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가 8-13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나,김은경 외(2005),김정미(2010),이주

영 외(2002)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는 응답자가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자가

보고식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문

항마다 우울 정도에 따른 세 가지 서술문이 기술되어 응답자는 그 중 자신

에게 해당하는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우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0점에서 2

점까지의 배점이 이뤄지며,27개의 문항 중 2,5,7,8,10,11,13,15,16,18,

21,24,25번 문항은 역채점한다.총점이 클수록 우울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한편 자살과 관련된 9번 문항은 아동 및 청소년 임상집단에서조차 경험한

다고 보고되는 경우가 적어 아동의 우울증을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않고,오

히려 결측값만 증가시키므로 대부분의 CDI연구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Weissetal.,1991;김은경 외,2005재인용).따라서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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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9번 문항을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형 소아 우울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82로 나타났다.

5) 가족적응성과 응집성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sIII:FACES-III)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Olson과 Portner, Lavee(1985)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FACES-III(FamilyAdaptabilityandCohesionScalesIII)를 한국어로 번안

한 것을 사용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전귀연(1993)이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

도록 번안한 것을 다시 김미애(1997)가 아동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하여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되,문항들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연구자가 조금 더 깔

끔하게 다듬어서 사용하였다.

FACES-III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의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문항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

다.20문항 중 10개의 홀수 문항이 가족응집성을 나타내고,10개의 짝수문항

이 가족적응성을 나타낸다.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을 묻는 척도에서 나올 수

있는 각 점수는 10점에서 50점 사이에 분포하며,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

성과 응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적응성의 Cronbach'sα는 .80이었으며,가족 응

집성의 Cronbach'sα는 .88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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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Windows17.0을 사

용,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수준을 나타내는

Cronbach'sα 계수를 산출한다.

둘째,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악성댓글 사용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한다.

셋째,주요 변인들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다.

넷째,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한다.

다섯째,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그 집단 간에

변인으로 설정한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ANOVA)과 독립 K-표본 비모수 검정(Kruskal-WallisTest)를 실시한

다.

여섯째,악성댓글의 사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

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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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용 실태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다.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였으며,두 문항 이상 응답

이 누락된 자료와 한 척도에서 연속으로 같은 번호에 응답하는 등의 무성의

하게 기록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오프라인의 경우 학생들에게 배부

했던 총 800부의 설문지 중 678부를 수거하였으며,온라인은 실시된 설문 38

부 중 33부를 수거,총 7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남자는 351명(49.4%),여

자는 360명(50.6%)의 성별 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재학 연령에 따라 초등

학생이 215명(30.2%),중학생이 246명(34.6%),고등학생이 250명(35.2%)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 <표 2>에 명시하였다.

<표 2>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N 백분율(%)

설문 형태
온라인 33 4.6

오프라인 678 95.4

성별
남자 351 49.4

여자 360 50.6

재학 연령

초등학교 215 30.2

중학교 246 34.6

고등학교 250 35.2

전체 7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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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용 실태(인터넷 사용 시간,사용한 악성댓글의 내용과

그 빈도,악성댓글 사용 매체,악성댓글 사용 이유,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

험 당시의 정서 상태와 대처 행동)파악을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구 목적에 따른 통계 분석을 위하여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라

연구 대상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각 집단은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는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악성댓글 사용 내용과 횟수를 묻는 문항의 응답

내용에 의해 악성댓글 미(未)사용 집단,저(低)사용 집단,고(高)사용 집단으

로 분류된다.최저 0점에서 최고 24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문항에서 악성댓

글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집단에는 0점 내지 1점을 획득한 응답자들이 해

당된다.저사용 집단의 경우 2점에서 11점 사이의 점수를 획득한 응답자들을

포함하며,고사용 집단은 12점 이상을 획득하여 악성댓글을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아동과 청소년이 해당된다.

1)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악성댓글 사용 수준과 성별 및 재학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먼

저 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살펴본 결과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

는 미사용집단은 남자의 36.5%,여자의 57.8%로 확인되었으며,남자의

54.4%,여자의 39.4%가 저사용집단,남자의 9.1%,여자의 2.8%가 고사용집

단으로 분류되었다.그 결과 남자 아동․청소년이 여자 아동․청소년보다 악

성댓글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특히 고사용집단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그러므로 가설 1-1은 지

지되었다.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표 3>에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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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χ
2

N % N % N %

남자

(N=351)
128 (36.5) 191 (54.4) 32 (9.1)

37.674
***여자

(N=360)
208 (57.8) 142 (39.4) 10 (2.8)

전체

(N=711)
336 (47.3) 333 (46.8) 42 (5.9)

<표 3>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

***
p<.001

다음으로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살펴보았다.결과에 따

르면 초등학생의 45.6%,중학생의 44.3%,고등학생의 51.6%가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초등학생의 48.4%,중학생의 48.8%,

고등학생의 43.6%가 악성댓글 저사용집단으로 파악되었으며,고사용집단의

경우 초등학생의 6%,중학생의 6.9%,고등학생의 4.8%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의 값이 3.389로 p<.05수준에서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495),이에 따라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의 차이

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연령층이 낮을수록 악성댓글을 많이 사

용할 것이라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자세한 통계분석 결과는 <표 4>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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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연령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χ
2

N % N % N %

초등학생

(N=215)
98 (45.6) 104 (48.4) 13 (6.0)

3.389

(p=.495)

중학생

(N=246)
109 (44.3) 120 (48.8) 17 (6.9)

고등학생

(N=250)
129 (51.6) 109 (43.6) 12 (4.8)

전체

(N=711)
336 (47.3) 333 (46.8) 42 (5.9)

<표 4>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

2)악성댓글 사용 수준과 인터넷 사용 시간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살펴본 결과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집단의 경우 하루 1시간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인터넷

을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반면 저사용집

단과 고사용집단의 경우 하루에 1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비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 각 집단 내 인터넷 사용 비율을 살

펴보니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미사용집단)보다 악성댓글을 사용하

는 집단(저사용집단,고사용집단)이 장시간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대답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χ2의 값은 35.821로 산출되었으며 p<.001의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인터넷 사용 시간과 악성댓글 사용 수준 간의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p<.001의 수준에서 .246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따

라서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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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 시간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전체 χ

2

1시간미만
143

(42.6)

87

(26.1)

8

(19.0)

238

(33.5)

35.821
***

1-2시간
122

(36.3)

145

(43.5)

18

(42.9)

285

(40.1)

2-3시간
51

(15.2)

68

(20.4)

6

(14.3)

125

(17.6)

3-4시간
11

(3.3)

18

(5.4)

5

(11.9)

34

(4.8)

4시간 이상
9

(2.7)

15

(4.5)

5

(11.9)

29

(4.1)

에 비해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가설 1-3은 지지되

었다.보다 상세한 통계량은 <표 5>에서 제시하였다.

<표 5>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

***
p<.001

3)성별․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매체

다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 공간에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 중 어떤

매체에서 악성댓글을 주로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그 결과 악성댓글을 사용

한 적이 없다는 의견(35.4%)을 제외하고 ‘게임/오락/성인사이트(20.8%)’에서

악성댓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어 ‘포털

뉴스(12.9%)’와 ‘카페/클럽/동호회/커뮤니티(12.8%)’도 2,3순위를 차지하며

악성댓글을 주로 작성하는 곳으로 언급되었다.

성별로 악성댓글 작성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36.2%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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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사용 매체 남자 여자 전체 χ2

포털뉴스 47(13.4) 45(12.5) 92(12.9)

106.789
***

언론/방송사/공공기관 3(0.9) 5(1.4) 8(1.1)

기업/쇼핑몰 2(0.6) 5(1.4) 7(1.0)

카페/클럽/동호회/커뮤니티 36(10.3) 55(15.3) 91(12.8)

블로그/미니홈피 25(7.1) 53(14.7) 78(11.0)

SNS 12(3.4) 15(4.2) 27(3.8)

게임/오락/성인사이트 127(36.2) 21(5.8) 148(20.8)

동영상 관련 사이트 3(0.9) 5(1.4) 8(1.1)

악성댓글 사용 경험 없음 96(27.4) 156(43.3) 252(35.4)

오락/성인사이트’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여자는 15.3%가

‘카페/클럽/동호회/커뮤니티’에서,그리고 14.7%가 ‘블로그/미니홈피’에서 악

성댓글을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이 악성댓글을 주로 사용하는 매체 현황을 재학 연령

별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각 연령층 모두 ‘게임/오락/성인사이트’에서 악성

댓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초등학생은 ‘카페/클럽/동

호회/커뮤니티(14.4%)’,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15.9%와 12.8%의 비율로

포털뉴스에서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한다고 분석되었다.악성댓글 사용 매체

현황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표 7>에 명시하였다.

<표 6>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매체 현황
단위 :명(%)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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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사용 매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포털뉴스 21(9.8) 39(15.9) 32(12.8) 92(12.9)

29.346

(p=.022)

언론/방송사/공공기관 2(0.9) 3(1.2) 3(1.2) 8(1.1)

기업/쇼핑몰 2(0.9) 2(0.8) 3(1.2) 7(1.0)

카페/클럽/동호회/커뮤니티 31(14.4) 29(11.8) 31(12.4) 91(12.8)

블로그/미니홈피 22(10.2) 29(11.8) 27(10.8) 78(11.0)

SNS 1(0.5) 13(5.3) 13(5.2) 27(3.8)

게임/오락/성인사이트 62(28.8) 50(20.3) 36(14.4) 148(20.8)

동영상 관련 사이트 1(0.5) 3(1.2) 4(1.6) 8(1.1)

악성댓글
사용경험 없음

73(34.0) 78(31.7) 101(40.4) 252(35.4)

<표 7>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매체 현황
단위 :명(%)

***
p<.05

4)성별․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이유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전체 연구 대상자의 20.0%가 ‘나

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라고 응답했으며,이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는 의견이 14.8%로 다음 순위에 해당하였다.성별에 따른 사용 이

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의 21.7%,여자의 18.3%가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악성댓글을 작성한다고 하여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사용한다는 응답이 다음을 차지하였다.

한편 재학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순위와 2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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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작성 이유
남자 여자 전체

χ2

N % N % N %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 76 (21.7) 66 (18.3) 142 (20.0)

27.010
***

스트레스 해소 11 (3.1) 12 (3.3) 23 (3.2)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주목 획득
10 (2.8) 10 (2.8) 20 (2.8)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듦 66 (18.8) 39 (10.8) 105 (14.8)

심심해서 재미로 37 (10.5) 29 (8.1) 66 (9.3)

특별한 이유 없음 30 (8.5) 35 (9.7) 65 (9.1)

기타 25 (7.1) 13 (3.6) 38 (5.3)

악성댓글 사용 경험

없음
96 (27.4) 156 43.3 252 (35.4)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를 지목했

으나,초등학생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16.3%)’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이어 ‘특별한 이유 없음(15.8%)’을 선택하였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악성댓글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초등학생이 15.8%

나 되는 점과 더불어 전체 연구대상군에서 ‘심심해서 재미로(9.3%)’,‘특별한

이유 없음(9.1%)’의 항목이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것은 악성댓글이

아동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 기타 의견으로 ‘상대방이 먼저 써서(화가 나서)’,‘남들도 쓰니까’

와 함께 ‘친구에게 장난으로’,‘아는 사람들에게 신뢰,친밀감의 표시로’등이

있었으며,성별과 재학 연령별로 살펴본 악성댓글 사용 이유에 대한 보다 자

세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성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이유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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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작성 이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
2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 23(10.7) 53(21.5) 66(26.4) 142(20.0)

48.969
***

스트레스 해소 6(2.8) 11(4.5) 6(2.4) 23(3.2)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주목 획득
6(2.8) 10(4.1) 4(1.6) 20(2.8)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듦 35(16.3) 37(15.0) 33(13.2) 105(14.8)

심심해서 재미로 19(8.8) 25(10.2) 22(8.8) 66(9.3)

65(9.1)13(5.2)18(7.3)34(15.8)특별한 이유 없음

38(5.3)5(2.0)14(5.7)19(8.8)기타

252(35.4)101(40.4)78(31.7)73(34.0)악성댓글 사용 경험 없음

<표 9>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이유
단위 :명(%)

***
p<.001

5)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시 정서 상태와 대처 행동

다음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여부

및 경험 당시의 정서 상태,대처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분석 결과는 <표 10>과 <표 11>,<표 12>에 명시하였다.

먼저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미사용집

단의 25.6%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으며,74.4%가 피해를 겪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그러나 미사용집단과는 달리 저사용집단의 경우

60.4%가 피해 경험이 있으며 39.6%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고사용집

단은 전체의 69.0%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31.0%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따라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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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여부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전체 χ2

경험 있음

(N=316)
86(25.6) 201(60.4) 29(69.0) 316(44.4)

92.808***

경험 없음

(N=395)
250(74.4) 132(39.6) 13(31.0) 395(55.6)

록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또한 많음을 알 수 있으며,이로써 악성댓글

을 사용하는 집단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또한 많을 것이라는 가설

1-4는 지지되었다.

<표 10>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명(%)

***
p<.001

이때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시의 정서 상태 또한 알아보

았다.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제외하고 악성댓

글을 사용한 전체 집단에서 ‘화가 났다’는 의견이 2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이를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의 경우 각각 12.8%,28.2%의 응답자가 1순위로 ‘화가 났다’고 보

고하였다.특히 저사용집단의 경우 ‘화가 났다’는 의견에 이어 2순위로

11.4%의 응답자가 ‘당한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었다’고 응답하였으며,고사용

집단도 21.4%의 응답자가 화가 났고,16.7%의 응답자가 당한만큼 똑같이 해

주고 싶다고 보고하였다.한편 고사용집단 중 23.8%의 사람들이 ‘기타’의견

으로 ‘아무렇지도 않았다,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었으며,

그 외에 ‘(악성댓글을 사용한 상대방을)실컷 때리고 싶었다’는 의견과 ‘어이

없었다’,‘웃겼다’는 응답을 하였다.자세한 수치는 아래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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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상태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전체 χ2

슬프고 우울함 12(3.6) 17(5.1) 2(4.8) 31(4.4)

117.190
***

화가 남 43(12.8) 94(28.2) 9(21.4) 146(20.5)

불안하고 초조 4(1.2) 8(2.4) 0(0.0) 12(1.7)

당한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음
7(2.1) 38(11.4) 7(16.7) 52(7.3)

자신감 상실 7(2.1) 5(1.5) 1(2.4) 13(1.8)

대인관계 위축 3(0.9) 4(1.2) 0(0.0) 7(1.0)

기타 10(3.0) 35(10.5) 10(23.8) 55(7.7)

피해경험 없음 250(74.4) 132(39.6) 13(31.0) 395(55.6)

<표 11>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시 정서 상태
단위 :명(%)

***
p<.001

나아가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라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시 아동과

청소년의 대처 행동을 알아보았다.우선 전체 연구 대상에서 악성댓글로 인

한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한 가장 많은 수가 ‘그냥 무시했다

(24.5%)’고 응답하였다.이를 다시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라 각 집단별로

분석해 보았더니 각각 15.5%와 33.6%의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 응답자가

1순위로 무시한다고 응답하였으나,저사용집단의 경우 ‘내가 당한 것처럼 다

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악플을 달았다’는 응답이 14.7%로 2위를 차지했다.그

리고 고사용집단의 경우 자신이 당한 것처럼 악성댓글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무시했다는 응답이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그 외

에 ‘기타’의견으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했다’,‘혼자 짜증낸 후 참았

다’,‘계속 생각하며 우울해 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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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행동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전체 χ2

당한 것처럼

악성댓글 사용
6(1.8) 49(14.7) 13(31.0) 68(9.6)

120.556
***

타인에게 화풀이 4(1.2) 6(1.8) 0(0.0) 10(1.4)

고민 상담 11(3.3) 12(3.6) 3(7.1) 26(3.7)

다른 일에 몰두 7(2.1) 9(2.7) 1(2.4) 17(2.4)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함
2(0.6) 6(1.8) 1(2.4) 9(1.3)

그냥 무시함 52(15.5) 112(33.6) 10(23.8) 174(24.5)

기타 4(1.2) 7(2.1) 1(2.4) 12(1.7)

피해경험 없음 250(74.4) 132(39.6) 13(31.0) 395(55.6)

<표 12>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시 대처 행동
단위 :명(%)

***
p<.001

2.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평균 차이 검증

인터넷 이용 시간과 자아존중감,불안과 우울,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주요 변인들 간에 성별에 의한 평균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으며,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사용 시간과 가족응집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인터넷 사용 시간:t=2.424,p<.05,가족응집성:t=-2.389,p<.05).그러나

자아존중감과 불안․우울,가족적응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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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남자 여자

t p
M(SD) M(SD)

인터넷 사용시간 2.15(1.066) 1.97(.992) 2.424
*

.016

자아존중감 29.29(4.549) 29.39(4.795) -.280 .779

불안 9.57(5.615) 10.09(5.683) -1.218 .224

우울 12.32(6.402) 11.37(6.563) 1.958 .051

가족응집성 34.64(7.125) 35.95(7.475) -2.389
*

.017

가족적응성 32.97(6.283) 33.81(6.634) -1.732 .084

나타나지 않았다(자아존중감:t=-.280,p=.779,불안:t=-1.218,p=.224,우울:

t=1.958,p=.051,가족적응성:t=-1.732,p=.084).

<표 13>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차이

*p<.05

3.악성댓글 사용 및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 간의 상관 분석

악성댓글의 사용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자아존중감,

불안․우울, 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를 <표 14>에 명시하였다.

악성댓글 사용과 자아존중감은 부적 상관(r=-.172,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악성댓글과 불안(r=.273,p<.001)․우울(r=.293,p<.001)은 정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악성댓글과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은 부적

상관(r=-.202,p<.001)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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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악성댓글 1

자아존중감 -.172
***

1

불안 .273
***

-.518
***

1

우울 .293*** -.595*** .661*** 1

가족응집성 -.202
***

.356
***

-.264
***

-.388
***

1

가족적응성 -.202
***

.304
***

-.181
***

-.325
***

.768
***

1

자아존중감과 불안(r=-.518,p<.001)․우울(r=-.595,p<.001)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족응집성(r=.356,p<.001)과 가족적응성(r=.304,

p<.001)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불안과 우울은 .661(p<.001)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불안과 가족응

집성(r=-.264,p<.001),가족적응성(r=-.181,p.001)은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

내었다.우울 역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의 상관에서 각각 -.388,

-.325(p<.001)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p<.001의 수준에서 .768의 높은 정

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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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살펴볼 심리사회적 특성은 자아존중감과 불안․우울,가족응

집성․가족적응성이며,각 변인은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과 불안,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의 경우 일원분산분석

(one-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

한 세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Scheffe

를 실시하였다.한편 동질성 검정에서 .025의 낮은 유의확률이 산출된 우울

의 경우 독립 K-표본 비모수 검정(Kruskal-Wallistest)을 사용하였으며,

BonferroniCorrection방법을 적용,Mann-Whitneytest를 실시하여 각 집

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1)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 분석

한 결과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하며,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낮은 자

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

용집단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는 30.07점으로 나타났으며,저사용집

단은 28.85점,고사용집단은 27.45점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은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라

는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이어 Scheffe의 사후검정을 통한 집단 간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를 확인

해 본 결과 악성댓글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미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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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특성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F Sig.

M(SD) M(SD) M(SD)

자아존중감
30.07
(4.745)

28.85
(4.479)

27.45
(4.655)

9.558 .000

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는 각각 1.22와 2.61의 통계치를 가지며 p<.01수

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p=.003),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 간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는 사후검정 결과 1.39의 값을 가지며 그 차이가 유

의하지 않다고 나왔다(p=.183).분석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5>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2)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불안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불안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

과 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집단의 경우 불안의 평균 점수는 8.30점

으로 나타났으며,저사용집단은 10.95점,고사용집단은 13.2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하며,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불

안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정을 통한 집단 간 불안 수준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더니

악성댓글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 간의 차이는 -2.65,미사용집단과 고사용

집단 간의 차이는 -4.94의 평균차를 나타내어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 간의 불안 수준은 -2.29의 평균차가 p<.05의 수준

에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p=.038).따라서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

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불안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2-2는 지지

되었다.자세한 결과 수치는 <표 16>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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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특성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F Sig.

M(SD) M(SD) M(SD)

불안
8.30
(5.409)

10.95
(5.475)

13.24
(5.485)

28.571 .000

<표 16>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불안

3)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우울

우울의 경우,미사용집단의 우울 평균 점수는 9.93점,저사용집단의 평균

점수는 13.26점,고사용집단의 평균 점수는 15.81점으로 계산되었으며,악성

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질성 검정 문제로 ANOVA를 사용할 수

없었고,이에 독립 K-표본 비모수검정(Kruskal-Wallistest)을 사용하여 악

성댓글 사용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된 집단 간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우

울 척도에서 획득한 점수의 총합이 클수록 1순위를 할당하는 것으로 설정하

여 분석한 결과 전체 우울 순위의 평균은 356.00이며,표준편차는 205.139로

산출되었다.이때 악성댓글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고사용집단의 평균 순

위는 각각 418.00,308.21,238.88로 나타났으며,우울 수준은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H(2)=62.45,p<.001).따라

서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2-3은 지지되었다.

한편 사후검정을 위해 Bonferronicorrection을 적용한 Mann-Whitney

test를 실시하였고,그 결과 악성댓글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U=38577.50,

r=-.27),미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U=3591.00,r=-.27)간의 차이는 p<.0167

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러나 저사용집단과 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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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특성

MeanRank
H Sig.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우울 418.00 308.21 238.88 62.45 .000
***

U Z r Sig.

미사용집단 -

저사용집단
38577.50 -6.957 -.27 .000*

미사용집단 -

고사용집단
3591.00 -5.199 -.27 .000*

저사용집단 -

고사용집단
5539.00 -2.199 -.11 .028

집단(U=5539.00,r=-.11)간의 차이는 p>.0167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자세한 결과는 <표 17>과 <표 18>에 명시하였다.

<표 17>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우울

***p<.001

<표 18>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우울의 사후검정 결과

*p<.0167

4)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

성

먼저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가족응집성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악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집단의 경우 가족응집성의 평

균 점수는 36.53점으로 나타났으며,저사용집단은 34.47점,고사용집단은

32.05점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차이는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하며,악성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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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특성

미사용집단 저사용집단 고사용집단
F Sig.

M(SD) M(SD) M(SD)

가족응집성
36.53
(7.002)

34.47
(7.340)

32.05
(8.018)

11.356 .000

가족적응성
34.54
(6.487)

32.55
(6.323)

30.86
(5.883)

11.685 .000

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족응집성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적응성의 경우 역시 가족응집성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다.미사용집단의

가족적응성 평균 점수는 34.54점,저사용집단의 평균 점수는 32.55점,고사용

집단의 평균 점수는 30.86점으로 나왔으며,이러한 차이는 p<.001의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족적응

성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악성댓글의 사용 수준과 아동․청

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은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설정했던 가설 2-4는 지지되었다.

한편 Scheffe의 사후검정을 통해 집단 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

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그 결과 가족응집성의 경우 악성댓글 미사용집단

과 저사용집단,미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 간의 차이는 각각 2.06과 4.49의 평

균차가 p<.01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냈다.가족적응성의 경우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이 1.99,미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이 3.68의 평균차를 가지며 각각

p<.001과 p<.01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 간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의 차이는 각각 2.42(p=.124)

와 1.69(p=.270)로 그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함께 언급한 자세

한 분석 결과를 <표 19>에서 제시하였다.

<표 19>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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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SE β t p

우울 .189 .023 .293 8.163 .000

가족적응성 -.077 .024 -.119 -3.147 .002

불안 .110 .035 .149 3.147 .002

5.악성댓글 사용을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변인

마지막으로 악성댓글 사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종속변인은 악성댓글 사용 총점이고,독립

변인은 자아존중감,불안과 우울,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으로 설정하였다.

stepwise방식을 도입한 분석 결과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우울과 가족

적응성,불안이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그 중에서도 악성댓글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우울인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0>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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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과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악성댓글 사용과 관련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나아가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었다.이를 위

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 수준에 따라 미사용집단,저사용집

단,고사용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에서 보이는 자아존중감과 불안 및 우

울,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연

구 결과의 요약 및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남자가 여자보다 악성댓글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하는 고사용집단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3배가량

악성댓글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재학 연령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됨으로써 앞서 살펴본 몇몇 선행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이는 악성댓

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미사용집단(N=336)과 저사용집단(N=333)이

거의 동일한 응답률을 보이며,특히 상당히 많은 수의 응답자로 이루어져 있

는 저사용집단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고등학생 모두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

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성숙한 윤리 의식이 미처

확립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층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이들을 대

상으로 하는 심화된 악성댓글 사용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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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악성댓글 사용

예방 대책 수립 등이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요구되고 있다(서창미,2010;

조아라,이정윤,2010).

또한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가 거의 동일한 점은

현재 생활화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높은 악성댓글 사용량을 보여

주는 예이다.아울러 고사용집단의 응답자 수는 미사용집단과 저사용집단에

비해 매우 적지만,심각한 내용을 잦은 빈도로 여러 차례 사용한다고 보고한

점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한 사람 가운데 상위 5%가 전체 댓글에서 44.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2009a)의 설문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른 악성댓글 사용 수준을 살펴본 결과 악

성댓글을 사용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하루 1시간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인

터넷을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의 경우 하루에 1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이 사용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는 국외 연구

중 Li(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그러므로 효율적이고 올바른 인

터넷 이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아동․청소년이 자주 찾는 악성댓글 사용 매체를 살펴본 결과,‘게임/오락

/성인사이트(20.8%)’에서 악성댓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간략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대부

분이 게임 관련 사이트에서 게임 공략 방법에 대한 논쟁,아이템 거래 시 발

생하는 비도덕적 문제,게임 내에서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상대방에게 악성댓글을 사용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또한 악

성댓글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은 문항에서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가 2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이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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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는 의견이 14.8%로 2위를 차지했다.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타인과 의견차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을 경우 아동

과 청소년은 악성댓글을 사용하여 공격성을 표출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악성댓글 사용과 같은 부적절한 방법보다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강한 대처 방안 계획 및 실천

지향의 교육적 차원의 도움이 악성댓글로 인한 가해 및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심해서 재미로(9.3%)’,‘특별한 이유 없음(9.1%)’또한 악성댓글의

사용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특히 초등학생

의 경우 이유 없이 악성댓글을 작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15.8%에 이

른다.이는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심리적 이유에 대

한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며,아울러 아동과 청소

년이 이유 없이 사용한 악성댓글이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적 양상과 실제

사례를 다룬 교육을 통해 악성댓글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추후 악성

댓글을 사용한 가해 경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또한 타인

을 향한 악성댓글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피해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지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단순히 재미를 위해 사용하

는 무의미한 악성댓글의 남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Campbell(2007)은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돕는 교육과 가

치 교육(ValuesEducation),공감 훈련,‘네티켓’교육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

램의 실시와 참여가 사이버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고 언급하

였다.

이어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피해 경험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미사용

집단은 25.6%만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러나

미사용집단과는 달리 저사용집단과 고사용집단은 각각 60.4%와 69%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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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따라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집단일수록 그 피

해 경험 또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나아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

시의 정서 상태를 묻는 문항에서는 ‘화가 났다’는 의견이 전체 2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그러나 결과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저사

용집단의 경우 ‘화가 났다’는 의견에 이어 2순위로 11.4%의 응답자가 ‘당한

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었다’고 응답한 것이며,고사용집단의 경우 16.7%의

응답자가 당한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다고 보고한 점이다.이와 동일한 맥락

에서 악성댓글 피해 경험 시 대처 행동을 알아보았을 때,응답자들은 대개

‘무시했다(24.5%)고 보고하였으나 저사용집단의 경우 ‘내가 당한 것처럼 다

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응답이 14.7%로 무시했다는 응

답률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고사용집단은 자신이 당한 것처럼 악성댓글

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다.피해 경험 여부 및 당시 정서

상태와 그에 따른 행동을 다룬 이상의 연구 결과는 이전의 사이버 폭력 피

해 경험이 미래의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의 강한 예측 요인이라고 설명한

Dilmac(2009)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그러므로 아동과 청소년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이를 건강한 방법을 사용하여 대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제공하고 피해로 인한 정서 상태를 공감해주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피해 경험 이후 악성댓글을 사용

한 가해 행동으로의 이행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이어서 자아존중감과 불안․우울,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악성댓글의 사용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우

선 악성댓글 사용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 분

석한 결과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수준은 낮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이는 악플 경험과 심리사회적 요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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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룬 연구에서 악플 경험자들이 비경험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입증한

권미애(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또한 부정적 정서의 ‘불안’과 ‘우울’을

악성댓글 사용 수준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할수록 불안

과 우울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우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설

정한 여러 변인 중 악성댓글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문제 행동이라는 공통점에서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게임 중독의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불안이 높게 나타난 정경란

(2001),권순희(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때 자아존중감과 불안 및

우울이 비교적 높은 상관을 가지는 점을 근거로 하여 가정 및 학교와 같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가족과 교사 및 또래의 상호 지지 및 격려를 통해 아동

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기상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타인에 대

한 이해와 존중과도 직결되는 마음자세로써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도우면 자아존중감 수준의 향상과 함께 공격 형태로

표출되는 불안과 우울 수준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나아가 악성댓글 사용

수준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악성댓글을 자주 사용할수록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은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결과가 분석되었다.악성댓글이 타인을 향

한 공격성의 표출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낮은 가족 간의 공유 활동

및 서로간의 지지 수준이 아동과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선행 연

구 결과(정안숙,2003;Bowersetal.,1994;Jesteretal.,2005)와 일치한다.

또한 사이버 폭력과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과 신뢰감이

약할수록 사이버 폭력 행위는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한 寺戸(2009)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며,그는 연구 결과를 통해 폭력 행위의 방지를 위해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와 신뢰감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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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역기능적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문제로써 급부상하고 있

는 악성댓글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지금까지

악성댓글을 다룬 연구는 법제화와 미디어 관련 영역에서 수행된 것이 대부

분이었으며,인간의 행동에 근간을 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특히

행동의 기저에는 인간의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

서 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본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이유와 악성댓

글로 인한 가해와 피해의 관계,악성댓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악성

댓글과 심리적 특성 및 기타 변인 간의 관계 파악을 위한 매개효과 검증 등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나아가 자아존중감의 고양과 불안․우울감의 감소,생활 속

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한 가족생활양식 등을 다루는 심리 치료․예방 및 훈

련 프로그램 제작과 사이버윤리 교육을 위한 근거 자료로써의 활용을 기대

할 수 있다.만약 이러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아동과 청소년이 속한 사회 집

단(가정,학교)내에서 가족과 교사,또래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튼튼하게 이

루어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악성댓글 사용의 억제를 위한 인터넷 상의

시스템 개선 및 사회적 캠페인 실시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되어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제한점도 존재한다.연구

진행에서 발견된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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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본 연구는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물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아

동과 청소년의 설문 자료도 결과 분석에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전체 연구 표

본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무척 낮은 편이다.그러므로 추후 연

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지역의 사람들을 고루 대상으로 삼아 연구의 타당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연구 결과는 모두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에 근거한다.자기 보고식 질문지는 응답자의 주관적 관점 및 인식에 의

하여 작성되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표출과 같이 과대평가 및 과소평가의

다소 왜곡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그러므로 질적 연구

및 타인으로부터의 관찰 연구를 통한 정교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악성댓글’은 인터넷이라는 특수성을 띄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익

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온라인에서 설문을 실시할 경우 인쇄된 설문지에

기록되는 내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오프라인뿐만 아

니라 온라인에서의 설문도 실시하였다.그러나 시시각각 갱신되는 정보 속에

서 설문 참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이목을 지속적으로 끌기 쉽지 않았으

며,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카페나 클럽 및 기업체에도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홈페이지 관리 등의 이유로 대부분이 반려되었다.그 결과 처

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인터넷을 통한 설문의 높은 참여율 및 회수율을 이

끌어내는 데 무리가 있었다.추후 연구 진행 시 실제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

넷 이용자 다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온라인 응답자와 오프라인 응답

자의 차이를 포함하여 악성댓글 사용과 관련,보다 높은 타당도의 연구가 이

루어지리라 본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악성댓글 고사용집단에 해당할 정도로 악성댓글을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꽤 여럿 있었으나,문항이 진행될수록 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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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불성실한 응답 태도를 보여 분석에서 제외한 설문지가 적지 않다.그

러므로 추후 낮은 연령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설문에

응답하는 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학생들이 설문 내용과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보다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연구에서 사용한 ‘악성댓글 사용 경험 질문지’는 연구자가 선행 연구

들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본 설문에 앞서 사전 조사를 통해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실제로 문

항의 신뢰도 분석 시 신뢰할만한 내적합치도 수준을 보였으나 정밀한 수준

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이와 더불어 악성댓글 사용 수준의 분류 기준 또

한 유의미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 분류 기준

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기에 그 타당성이 확실하게 검증

되지 않았다.그러므로 악성댓글 사용을 다루는 보다 정교한 측정 도구의 개

발이 요구되며,이는 악성댓글을 비롯하여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사이버 언

어폭력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질문에 응답하였을 당시 연구 대상자의 정서 상태에 대한 통제가 이

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개인적인 정황에 의해 평소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였을 수도 있다.따라서 설문 실시 및 결과 분석에

앞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 상태 파악 후 대상자를 선별하여 설문을 실시,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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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PsychologicalCharacteristics

ofChildrenandAdolescents

whopostMaliciousRepliesincyberspaces

Won,DaHeen

DepartmentofPsychology

TheGraduateSchoolofSungshinWomen'sUniversity

The purpose of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ofchildren andadolescentswhopostmaliciousrepliesin

cyberspaces.Thesubjectswere711elementaryschool․middleschool․

high schoolstudentsrecruited from SeoulMetropolitan areasand other

provinces. The scales such as Rosenberg Self-Esteem Scale,

RCMAS(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CDI(Child's

DepressionInventory),andFACES-III(FamilyAdaptabilityandCohesion

ScalesIII)wereadministered.DatawereanalysedbyusingSPSS17.0.

Theresultswereasfollows:

First,themalechildren and adolescentsshowed higherfrequenciesto



writemaliciousrepliesthanthefemalechildrenandadolescents.Andit

wasalsofoundthatgroupswhowrotemaliciousrepliesfrequentlyspent

moretime,usinginternetservicesthantheoneswhodonot.

Second,thechildrenandadolescentswhopostedmaliciousrepliesshowed

lowerself-esteem thantheoneswhodidnot.Additionally,there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severity levelofwriting malicious

repliesandthenegativeemotionallevelsuchasanxiety,anddepression.

The analysis also indicated thatthe very frequentmalicious repliers

tendedtohavelowerfamilyadaptationandcohesionthanthestudents

with lower frequent malicious repliers. Finally, the limitation and

implicationofthisstudywerediscussed.

Key words: cyber verbal bullying, malicious reply, self-esteem, anxiety, 

depressio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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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자 여자

나이 만 (         ) 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주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1시간미만 1 ~ 2시간 2 ~ 3시간 3 ~ 4시간 4시간 이상

내  용 전혀없다 1~2번 3~4번 5번이상

욕을 한 적이 있다.

비웃거나 무시하며 놀린 적이 있다.

비난하는 내용을 쓴 적이 있다.

‘~카더라’ 식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

뜨린 적이 있다.

약점을 들어 인신공격을 한 적이 있다.

겁을 주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있다.

연속으로 글을 써서 도배한 적이 있다.

성적인 내용을 쓴 적이 있다.

1) 포털 뉴스(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2) 언론/방송사/공공기관 홈페이지

3) 기업/쇼핑몰

4) 카페/클럽/동호회/커뮤니티(DC인사이드, 베스티즈 등)

5) 블로그/미니홈피

6) SNS(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부록 1.악성댓글 사용 경험 질문지

1. 보통 하루에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2. 인터넷을 하며 악플을 쓴 경험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얼마나 썼는지 표시해 주세요.

3. 인터넷을 하면서 악플을 쓴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디에서 쓰셨습니까?



7) 게임/오락/성인사이트
.

8) 동영상 관련사이트(유튜브, 엠군, 엠엔캐스트, 판도라TV 등)
.

9) 해당사항 없음

1) 나와 다른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2)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3)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

4)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5) 심심해서 재미로

6) 특별한 이유 없음

7) 기타                                  
.

8) 해당사항 없음

1) 슬프고 우울했다

2) 화가 났다

3) 불안하거나 초조했다

4) 내가 당한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다

5)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6)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가 두렵고 위축되었다.

7) 기타                                                 
.

8) 해당사항 없음

1) 내가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악플을 달았다

2) 인터넷이 아닌 실제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3) 가족, 친구나 선생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했다

4) 상처와 피해를 잊기 위해 다른 일(학업, 취미 생활 등)에 몰두했다.

5)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6) 그냥 무시했다.

7) 기타                                                       

4. 인터넷에서 악플을 쓴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악플로 인해 상처받거나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6. 악플로 인해 상처받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문  항
정말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

  이라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3.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5. 나는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7.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9. 나는 때때로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

10.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록 2.자아존중감 척도



문  항 예 아니오

 1. 나는 마음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2. 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일을 쉽게 해내는 것 같다.

 4.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좋아한다.(*)

 5. 나는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다.

 6.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7. 나는 겁나는 일들이 많다.

 8. 나는 언제나 친절하다.(*)

 9. 나는 쉽게 화를 낸다.

10.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를 걱정한다.

11.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눈치   다.

12. 나는 항상 남에게 좋은 태도로 대한다.(*)

13. 나는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한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기분이다.

16. 나는 항상 착하다.(*)

17. 나는 속이 자주 메슥거린다.

18.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19. 내 손이 땀에 젖어 있다.

20.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다.(*)

21. 나는 자주 피곤하다.

22.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2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하다.

24. 나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얘기한다.(*)

25. 나는 무서운 꿈을 꾼다.

26. 나는 남들이 간섭을 하면 쉽게 마음이 상한다.

27.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잘못한다고 말할 것 같다.

28.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29. 나는 가끔 놀라서 잠을 깬다.

30. 나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무섭다.

31. 나는 학교 공부에 마음을 두기가 어렵다.

32. 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33. 나는 얌전히 앉아 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린다.

34. 나는 예민하다.

35.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36.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7.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주 걱정한다.

부록 3.소아․청소년 불안 척도(RCMAS)

*는 허구문항



1

나는 가끔 슬프다

나는 자주 슬프다

나는 항상 슬프다

2

나에게는 제대로 되어 가는 일이란 없다.

나는 일이 제대로 되어 갈지 확신할 수 없다.

나에게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 갈 것이다.

3

나는 대체로 무슨 일이든지 웬만큼 한다.

나는 잘 못하는 일이 많다.

나는 모든 일을 잘 못한다.

4

나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다.

나는 재미있는 일들이 더러 있다.

나는 어떤 일도 전혀 재미가 없다.

5

나는 언제나 못됐다.

나는 못됐을 때가 많다.

나는 가끔 못됐다.

6

나는 가끔씩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나는 나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7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8

잘못되는 일은 모두 내 탓이다.

잘못되는 일 중 내 탓인 것이 많다.

잘못되는 일은 보통 내 탓이 아니다.

9

나는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자살에 대하여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자살하고 싶다.

10
나는 매일 울고 싶은 기분이다.

나는 울고 싶은 기분인 날도 많다.

나는 때때로 울고 싶은 기분이 든다.

11
이 일 저 일로 해서 늘 성가시다.

이일 저일로 해서 성가실 때가 많다.

간혹 이일 저일로 해서 성가실 때가 많다.

12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을 때가 많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전혀 원치 않는다.

13

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나는 쉽게 결정을 내린다.

부록 4.아동 우울 검사(CDI)



14
나는 괜찮게 생겼다.

나는 못생긴 구석이 약간 있다.

나는 못생겼다.

15
나는 학교 공부를 해내려면 언제나 노력해야만 한다.

나는 학교 공부를 해내려면 많이 노력해야만 한다.

나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학교 공부를 해낼 수 있다.

16
나는 매일 밤 잠들기가 어렵다.

나는 잠들기 어려운 밤이 많다.

나는 잠을 잘 잔다.

17
나는 가끔 피곤하다.

나는 자주 피곤하다.

나는 언제나 피곤하다.

18
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다.

나는 밥맛이 없을 때가 많다.

나는 밥맛이 좋다.

19
나는 몸이 쑤시고 아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몸이 쑤시고 아픈 것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나는 몸이 쑤시고 아픈 것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

20
나는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자주 외롭다고 느낀다.

나는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21
나는 학교생활이 재미있었던 적이 없다.

나는 가끔씩 학교생활이 재미있다.

나는 학교생활이 재미있을 때가 많다.

22
나는 친구가 많다.

나는 친구가 좀 있지만 더 있었으면 한다.

나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23
나의 학교 성적은 괜찮다.

나의 학교 성적은 예전처럼 좋지는 않다.

내가 예전에는 무척 잘하던 과목의 성적이 요즘에는 뚝 떨어졌다.

24
나는 절대로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없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있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착하다.

25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분명히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26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 일을 대체로 한다.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 일을 대체로 하지 않는다.

나는 누가 나에게 시킨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27
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나는 사람들과 잘 싸운다.

나는 사람들과 언제나 싸운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0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서로 도움을 청한다.

02.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03.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인정한다.

04. 자녀들도 자신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05. 우리 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끼리만 함께 일하기를 

좋아한다.

06. 식구 중 누구라도 가족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07. 우리 가족은 외부 사람들보다는 우리 가족끼리 더 

친하다.

08. 우리 가족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상황에 따라 변

화시킨다.

09. 가족끼리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10. 자녀가 받는 벌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11.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매우 친하게 느낀다.

12. 우리 가족은 의사 결정시 자녀들도 함께 참여한다.

13. 우리 가족은 가족 행사가 있을 때, 가족이 모두 참

여한다.

14. 우리 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규칙이 바뀔 수 있다.

15.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16. 집안일을 할 때 식구 모두가 함께 돌아가면서 한다.

1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식구들과 

상의한다.

18. 우리 가족 중 누가 지도자인지는(주도적 역할) 정해

져 있지 않다.

19. 우리 집은 가족의 단합 및 화목을 매우 중요하게 생

각한다.

20. 우리 집은 집안일을 할 때,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부록 5.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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